
우리 상권, 온라인엔 자리가 있습니까
상인회를 위한 온라인 공동 인프라 가이드 · 에이플러스오늘 박상희

많은 상인회가 겪는 문제

주말·성수기엔 붐비는데, 평일·비수기엔 조용합니다.

손님이 다녀가도,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.

점포마다 온라인이 따로 놀아서, 상권 전체로는 검색조차 안 됩니다.

행사 한 번, 지원금 한 번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.

온라인 인프라, 무엇을 만드는가

① 상권 공동 거점 — 건물을 짓는 것. 점포 하나하나의 광고가 아니라, 상권 이름 자체가 온라인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
다. 함께 쓰는 홈페이지, 네이버 지도, 검색 노출이 여기 해당합니다.

② 저수지 — 손님을 상권의 것으로 만드는 것. 연락처를 남기게 하고, 소식을 상권이 직접 보낼 수 있게 만듭니다. 네이
버·인스타에 쌓은 건 플랫폼 것이지만, 이 명단은 상인회 것입니다.

③ 공동 라이브 판매 — 방송으로 파는 것 (다음 단계).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열어 여러 점포 상품을 함께 팝니다.
채팅창 주문은 자동으로 정리되어 정산까지 이어집니다.

상권 유형마다 아픈 곳이 다릅니다

🐟 포구·어항 상권
주말엔 넘치고 평일엔 텅 빔. 관광객이 연락처 없이 떠남.

🏮 전통시장·5일장
장날 아니면 손님이 없음. 단골은 있어도 명단은 없음.

🏢 신도시 상가
입주민은 느는데 가게는 모름. 상가 전체가 각자도생.

🏝 관광지형 상권
성수기 한철 장사. 검색하면 옆 동네가 먼저 나옴.

도입 방식 — 먼저 짓고, 그 다음을 봅니다

이 제안은 매출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, 지금 없는 온라인 거점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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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점 구축
참여 의사 있는 상인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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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
만든 거점을 운영하며 데이

터를 쌓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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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님 발표
쌓인 것을 회장님 이름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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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대
개별 구독, 상인회 예산 부

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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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단계 검토
공동 라이브 판매 등 논의

이건 업체에 맡기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

홈페이지는 만들고 나면 끝이지만, 상권 인프라는 계속 운영되어야 굴러갑니다.

여러 점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은 개발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.

저수지(단골 명단)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. 꾸준한 운영이 필요합니다.

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

✔ 운양역 현대센트럴 — 참여 점포 45곳

✔ 청송현대쇼핑 — 로컬 멤버십 350명

✔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특화 매니저 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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